
복음선교성 초기 선교부 부장관이 오사카 다카마쓰 대교구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사카 다카마츠 대교구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설되는 오사카 다카마쓰 대교구의 교구장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마에다 만요 추기경이 취임하는 중요한 

때에 저의 기도 안에 여러분 모두를 기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바램은 오사카 대주교구와 다카마츠 

교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위한 풍부한 영적 혜택을 가져오고 두 교구가 힘을 합침으로써 

강력한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오사카 대주교구의 교회와 다카마쓰 교구의 교회는, 사목 활동이나 인적 교류 등,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협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 사이에 차이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양한 

풍요로움으로 새롭게 설립된 우리 교회의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치로 향하는 여정에서 저는 새 대교구의 보호자인 묵주의 성모님을 여러분의 모범으로 제안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겸허하게 대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신의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셨으며, 확고한 신앙으로 자녀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인내심 있게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모님의 생애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 시련을 견디는 것,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진정으로 

시노도스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기치 못한 시련에 맞설 때 하느님은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성모님을 본떠 거룩한 묵주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지상 순례 여행은 틀림없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모 마리아가 항상 여러분들을 그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일본의 거룩한 순교자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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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안토니오 G 타그레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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